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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장이 집중되는 곳과 반대인 곳이 발생함으로쩌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유발되는 현상이 

다． 문제지역의 유형으로는 낙후지역， 침체지역， 과밀지역이 있다． 낙후지역과 침체지역은 

개발의 부잔으로 인한 낮은 소득수준， 높은 실업률， 과도한 인구유출 등이 문제인데 과밀 

지역은 과도하게 인구와 산업이 깁중되고， 지나친 성장이 문체이다． 낙후지역은 농업， 꾐 

업， 어업， 광산압등 1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산업은 섕산성이 낮으며， 자원의 고갈， 기 

술의 ；낙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문제， 저소득， 저 셩장률과 그에 

따른 높은 인구유출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진희， 2009).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갈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4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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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전챙 후 사회의 낙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역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1970년대 새 

마을운동과 1980년대 정주권개발을 거치면서 점차 진화하게 되었다（송미령 외， 2008). 1990 

년대에는 UR협상 등을 계기로 농촌개발청책의 사업이 풍부해겼고 관련 부처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기 ‘오지종합개발촉친법’， ‘도서개 

발촉진법’ 등이 제정되게 되었다． 2000년 전후로 하여 기존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지 

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정책이 등장하게 되며， 2004년에는 상대 

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부처별 농산어촌 지 

역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1)을 제정하게 되었다《신중진송승현， 2008). 이러한 변화에 따 

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 

점을 둔 사업들로 농촌의 고유셩과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 오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림수산식품 

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촌에 관련된 사업의 일관셩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농 

촌을 도시와 견줄 수 있는 문화경제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각 지자쳬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개발전략들이 추구되었다．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량이 반영되는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여러 개발 프로그램들은 ‘개발’이라 

는 표현보다는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는데， ‘마을만들기’ 등이 좋은 예라 

고 할 수 있다（임경수， 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서 샨정한 9대 혁산과졔의 하나인 ‘살 

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하여 2004년에 태동된 농촌정책사업으로 지역주민들 

과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지향하였고， 동일 생활권셩 

농권·수리권 등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 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의 마을을 소규모 권역으 

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잔하고자 하였다． 

2010년에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 

하민서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율셩·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제도의 도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소도읍 

육성사업 등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동질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1개 

법정리 이상의 마을들을 소권역으로 묶어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 

1) 법률 제12844호， 농어업인등의 븍지증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직체계적인 개발촉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2004년 3월 5일 제정 이후 2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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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량강화 등이 포함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 

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미 VITA쳬결， 농수산식품정책 변동 등 여건변화로 당초 2013년 

까지 긔000개 권역 개발 목표에서 2017년까지 목표 년도를 연장하게 되었다（농림수산식 

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0).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큰 프레임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가 

며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청비의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진 

행되고 있다. 2004년에 태동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사업 유형에서 권역단위로 

종합개발 하는 방식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가깝다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과거의 하드웨어 위주의 하향식 개발 보다는 마을공동체 해쳬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주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마을만들기가 화두가 되고있다． 

제주지역의 농어촌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감귤과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국 

지역경제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IF 금융위기， 경기침쳬，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WTO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 

률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2004년 칠레와의 ETA 체결， 

그리고 2007년 미국과의 ETA 타결에 이어 2013냔 한중 FTA1단계 6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가 본격화되어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 

르게 변하면서 감귤산업과 수산업 등의 셩장률 하락은 제주도 농어촌경제를 위축시켜 상대 

적인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인구의 도시유출이라는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이진희， 2015). 

농어촌이 풀어야할 핵심과제는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어가소득을 증대시 

키고，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騙工에서는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도 

원올레권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탐구하여 권역의 자원과 진행 증인 마을만들기의 문게점 

을 분석하고， 향후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이론적 고찰 

2.1 마을만들기의 개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치즈쿠리（才 各.'< r)）를 직역한 것인데， ‘마치즈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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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 y'< 0)’는 마치（土 九）라는 명사와 즈쿠리（(" < D ）라는 명사형 동사의 복합어로서 우 

리말의 ‘마을만들기’로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치（末 芍）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전체 공간으로서 인간의 공동쳬적 생활공간을 지칭하고， 즈쿠리（ㅇ＜ o ）는 토목， 

건축， 조경 등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치를 움칙이는 조직이나 재정， 자치조직， 주민 

의식 등 소프트한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마치즈쿠리（末 九以＜ 'D는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자원의 공동관리 

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 

여 개발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것’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지경배， 2002). 

마치즈쿠리의 주제는 주위 환경·경관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가 살 

아 숨쉬는 마을만들기’， ‘마을의 특산물을 이용한 개발 및 마케팅’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 그리고 ‘지역 인재 만들기’ 등의 휴먼웨어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이진희， 2013). 

한편，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김찬호（1998）는 ‘쇠퇴하는 지역을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갱신해갈 수 있도록 협동쳬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공간과 

결부된 삶을 운영하는 원리를 주민의 압장에서 구상하고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이라 

고 규정하였고， 박혜련（2002）은 ‘삶의 많은 영역들을 분해하고 ［礪予모로 집적시켜 재배치 

하는 자본의 지역공간 재편 논리에 대항하여 삶의 총체성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간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였으며， 이명규（2007）는 ‘종교， 문화， 국적， 이해 등을 공 

유하는 공동체， 공동의 특징을 가진 사회，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공동의 장인 마을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라고 규정하였다． 

자료 : 행정자치부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p.8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1> 마을만들기의 개념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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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는 위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이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삶의 공간이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과 더욱 밀접히 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 

부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2007). 

2.2 마을만들기의 구조 

마을만들기는 아래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물 

리적 시설을 포함하여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사와 문화전 

통을 이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시간의 차원， 그리고 자연과 주위 환경의 공간 차원， 공동 

쳬 회복을 중시하는 관계의 차원 모두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2호，p.67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2> 마을만들기의 구조 

삶터 만들기는 쾌적한 환경 가꾸기， 교육복지 등의 생활여건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의 

여건 조셩을 포함한다． 사람 만들기는 향후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해 내는 과정이고 주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과정이다． 공동쳬 만들기 

는 주위 공간적 요소를 배경으로 주민 간， 주민과 기관 간의 관계， 그리고 주민과 주변 환 

경 및 시설 등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차성란， 

2010). 

공간 차원의 축에서 마을의 자연경관적 가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시간 차원의 

축에서는 마을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연경관적 가치의 발갼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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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 

미영， 2009).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구조 프레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 전문가등이 보조적으로 참여·지원해주는 거버넌스가 팔요한 

데 여기서의 거버넌스는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그룹 간의 무권위의 수평적 협치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연결 구조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 

째는 자연과 자연에 손을 댈 수 있는 기술의 측면이다． 기존 학문으로 말하자면， 토목， 건 

축， 조경， 지질， 전기，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물적 요소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측면이다． 

둘째는 사회의식이나 생활양식， 관리운영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드웨어를 결정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측면이다． 셋째는 인간의 감성에 관계된 아름다움， 즐거움， 평 

온함 등 쾌적한 거주성이라 총칭되는 것을 만들고 보전하는 디자인이나 예술 등의 측면이 

다． 마을만들기에서는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야를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열쇠가 된다（다무라아키라， 1987). 

자료 : 다무라아키라（S村明）(1987), 강헤정 옮김（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 pp.65-66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정． 

〈그림 3> 마을만들기의 연걀 구조 

2.3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쳬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는 주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 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쳬별 분류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 

은 다음 ＜표 1〉과 같다． 

-6- 



시민단쳬 

마을만들기 추짇주체 

전문가 
구분 

주민 행정 기업 

교수 

전문7숱자 

안구원 

중앙정부 

광격차치딘떼 

7陸자치딘떼 

읍면동사무소 

세부 

넌류 
一
一
 

輒
 

斬
 

輒
 

오
 

輒
 

畓
 

灘
一
一
一
 

和…
 

쮸
 

辦
 旺

一
 

皿
 
7
ㄱ
 

민간기업 

공기업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7 

〈표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별 세부 분류 

자료 ; 김남두（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 분석，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pp.4 1-4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마을만들기는 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주민을 중심에 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참 

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전문가， 행정 등의 추진주체들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함께 찾고 실천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행청， 시민단쳬 등이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세용 외， 2013). 

이러한 마을만들기 추친주쳬들 간의 거버넌스2）가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관현·계기석（2013）은 “마을만들기의 실질적인 주쳬인 주민들이 아닌 공공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마을만들기가 주도됨으로써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단기적 성과를 위한 하향식 마을만들기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야 한다” 라고 지적한바 있다． 

주민참여를 표방하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행정 또는 전문가가 주체가 되고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수혜를 입는 수동적 참여로 일관되어 왔다《지경배， 2005). 주민 주도 

의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행정의 개청적 지원 중요셩은 결코 부 

청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을을 진정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螺」동근， 2011). 

2.4 마을만들기의 추진내용 및 쳬계 

농촌의 마을만들기는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의 4가 

2)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 행정， 전문가 간의 수평적 협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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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주로 지역역량강화를 우선 시행한 후 경관개선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의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종류 및 내용 

腦 olr 
사업별 주요나隱 

① 기초생활기반

확

충 

자원마상 자격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ㅎ隧떼 필요한 기빈사설 등 

농鉗주 여건가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叫수룩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카듀』ㅢ티 횔성화를 위한 다목적화관 정보회사설 등 

농쒼枕〕繕의 농업소득원을 호居하기 우侵土 농어업7陋K」ㅋ모용수개발 경즈惶혼堪장 ㅈ匡E수보깅개발 등） 

사설등 

ㅈ멱사회 유지 및 도지민 유치 자원을 위한 7陸생활 인竺라 구축 등 

※ 농ㅇ繕지역 및 도ㅅ屎7濾캥경 개선사없 주민시ㅂ峰 개산昌 위한 운동휴양사설 및 서바스전달체겨l 

재해대비사설 등이 해당 

자탱저15리 ; □읕조셍신규 ㅈll개발 등）에 소요도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② 
경관개선 

자원마상 쾌적한 주7組 土 조성과 놈촌다운 자연경관 유ㅈ를 위한 사설 

농아촌지역 자연강관의 놈촌다뭄을 쳬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강괸계획 수립 등 

농O4xP洲 불량경란의 정ㅂ를 우]XIS.담짇떵ㅂl 강관수목 식재 □읕보호수 민峰ㅈ魄 등의 정키 _F 

사업 

지역사회의 증삼거점인 읍면소ㅈㅐ쟈의 치I계작긴 정ㅂ峰T 경지I 성호를 위한 자태人땀 횔성화 사설 

가로경관 및 긴빤정비 사업 등 

ㅈ隱」조z乂유으驕 	ㅈ陽 딛I 0 긴푠떵ㅂ는 D가구 아싣떽 疏＝！적인 정바雎채 힌하겨 ㅅ볕비의 

20％는 수혜자 부담 

③ 
소 득

증대 

자원대상 : 쟈격자원 및 특신뭍을 횔용한 자격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사설 등 

도농교류 횔성화를 우！한 농어촌처扈l사설 펴l교임다홑용 스與ㅐ益洽장 문화체험관 등 

지역의 농 특신물 부가가치 증다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가공시설 공동 ㅈ緡1 

저징：工싸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 

0 자뮨封드건 ; 소득기빈따설은 행정ㄹK동） 를 닌際匣 0는 공동사업너07구 아상 법안에 한하여 자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7K주딘9 부담 소득을 우탄 조득기반사설에 소요도隧 	x 구입ㅂl 건물 - 

닫牀ㅐ키 등은 수익대주딘參 부담 

④ 

지

역역량강화 

자원마상 ㅈl논際민의 익량긷타 및 자격경제 활츤慟 자원 

7능별사겁의 추즈읕 위한 7隧，겨脾l수립비 등의 봔ㅐ경비 ㅈ역□ 베딨 관겨I자교육 홍보 컨셜탕 

마케탕 자문 소요경비 등의 자원 

7匡츤鸞권의 7I 별사업을 효율적으로 終타기 위한 자격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구隧 프로그램 등의 ㅈ틴 

자원陸건 	ㅅㅌ별 일빈.0스K거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스뻥객의 沁无범위 내에서 넌」燧士：7본겨I 

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자원저口 	사업과 괸련 없는 강상적 경ㅂK업무추진비 여ㅂl 수용비 등）와 종힙사래ㅎ陣웨o｛을 

효율적으로 ㅈ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m 딘득사업믄 자원제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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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 진행되는 농촌마을개발 사업은 주민， 행정， 전문가그룹 등의 추진주체들이 참여하 

여 역할 분담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의 

활력 창출을 위한 범 국민운동인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하고자 주민들이 주도하면서도 행청， 전문가그룹에서 맞춤형 지 

원을 할 수 있는 발전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표 3, 그림 4 참조）. 

〈표 3>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발전단계별 지원체계 

구분 사갑유형 자원나屠 

예비단계 교육 및 빌尸드그계확수립 주민역량긷慟 한짇烙드럼 

진입단계 소액사업 추진 경관문화복지 등 7 匡생활기빈鯖 

발전단계 종합개발 추진 인프라 소득사겁 등 종합적 개발 

선도단계 s/w 중심 개발 완료자구 활싱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짝깔있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 참고． 

〈그림 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도 

진안군은 주민과 행정 간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 

기를 위해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빌리지사업→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으뜸마을가꾸기→쇠予모국비사업→중대규모국비사업의 5단계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당장의 성과보다는 진행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구자안， 2012). 

제주도의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9 



10 産經論集 第35輯 

다음 〈표 4〉와 같이 예비마을→시범마을→GB（커뮤니티비즈니스）추진마을→증앙사업응모 

마을→사후관리지원마을의 5단계 지원체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친내용 

사압구분 사업나躇콕 

1단계 예비ㅁLO 
ㅇ 읍연동추진 	20개 년 	마을 마앎 1O백만원 자원 

ㅇ 자원조사 학습토론 마毓Ia a전겨團마련 등 7匡작업 

2단계 시범□LIa ㅇ 	정ㅅ屎진 	10개 헴！ 년 	마을 마을당 以〕백만원 자원 

《〕 소규모 환경개I선 소득시벙사업 등 공동체샤업 경험축적 

3단계 （끄추진마을 
○ 도청추진 마a o 	빽만원 자원 

ㅇ 축적된 경험을 통해 ㅁ읕든티 일ㅈEel칟츨 사겁 추진 

4단계 중앙사갑응모□ICI a 
. 행정시별르 준비된 1 '2개 □읕 선발 

0 농瓏9체험휴양마을 권）격딘際俉합정비 등 중앙사업 지원 

5단계 사휘산리자원마을 
ㅇ 펑가를 근7俚 괸티마을 선정 

0 전문가 멘토자린 공동홍뾔 사후관ㄹ陣로그램 보급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2), 마을발전사업 매뉴얼， p.14. 참고． 

III. 무릉도원올레권역의 현황 및 문제점 

3.1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일반현황 

3.1.1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서귀포시의 서쪽 끝에 위치하마， 대정읍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권역 

으로 해안가를 따라∼순환하는 1132번 지방도（일주도로）가 권역을 관통하고 있고 1135번 

지방도（평화로）를 통하여 권역 진입이 가능하며 제주공항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신도2리， 신 

도3리， 무릉2리와 4개 행정리로 이루어진 권역으로 권역 전체의 면적은 긔470ha, 대정읍 

전쳬 면적 궈863ha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리별로는 신도1리가 464ha, 신도2리가 

205ha, 신도3리가 221ha, 무릉2리가 580ha로 무릉2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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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릉도원올레권역 위치도 

3.1,2 권역의 마을유래 

제주도는 본래 동서의 거리가 멀어 지역 방허상 곤란했기 때문에 1416년（태종 16년） 

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의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를 양분하여 양현을 세우게 되었다‘ 

동을 청의， 서를 대정이라 칭하고 대정구역을 다시 동 법환， 서 판포， 북 저지， 남 마라도 

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본리 지역에는 인가가 없었으나 1519년（중종 14년） 사화도지 

사 이세번이 대정현 둔포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다가 현지에서 적사하여 고산리 신물 

경에 안장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서기 1588년을 전후하여 둔포리에 집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모여살기 시작했으나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하여 주민들은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현재 녹남봉을 의지하여 20여 가구의 촌락을 이루게 되었 

다． 이것이 신도리 설촌의 시작이다． 1730년을 전후하여 마올이 점차 커졌고 1768년에 

둔포리에서 도원리로 개명되던 당시 현 무릉2리의 인향동이 중장리로 분향되었다． 1794 

년 ∼ 1800년 중장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행정단위 부락인무룽리가 분리되 

었다． 1750년 경 논깍腿 신도2리）,1795년 경 비자동（현 신도3리）이 분리 설동되었다． 

1914년 세부측량 당시 구역관리상 난점이 있다 하여 도원리에서 신도리로 개명하면서 도 

원 경내에 속했던 인향동， 뱅두못， 잔지동 등이 무릉리에 편입되었고， 한장동 일부가 고산 

리에 속하게 되어 법정 신도리 구역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1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도 

를 1구와 2구（현 신도3리 포함）로 분리하였다． 광복후 1946년 현 신도3리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맞게 신도2구에서 신도3구로 분구되었고 1953년 직체개편으로 구를 리로 하여 현 

재의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가 되었다． 

1768년 현 무릉2리 인향동이 도원리로부터 중장리로 분향될 시기에 무릉2리 좌기동과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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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2리 평지동은 모동장 우장으로 지정된 초기였으므로 목감 또는 목자들만이 기거하였 

으며 취락이 형성된 시기는 1830년경으로 추정된다． 관할상으로 보면 1826년 중장리를 

인향리로 개칭할 당시까지 도원리에 입적되었다가 1910년 국유목장을 민유로 이관한 후 

인 1914년 일본인에 의한 측량 결과로 3개동 전 지역이 무릉경으로 귀속되었으며 사기수 

를 좌기동으로， 고바치를 평지동으로， 인향리를 인향동으로 각각 개칭함과 동시에 행장상 

무릉 상동에서 편제되어 현재 무릉1리에서 제반 사무를 관장하다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 

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920년 무릉1, 2리로 분할하게 되었다（신도리 홈페이지 및 무릉 

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참고）. 

당초 둔포리（신도리의 옛 이름）의 부락명이 좋지 않아 도원（桃源）리로 개칭하자， 이웃마 

을에서도 무릉도원의 머리글자를 따서 무릉리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헤럴드경제 칼럼 

20 11.11.09. 박인호의 전원별곡 기사 참고）. 

3.1.3 권역의 지형 및 기후 

무릉도원올레권역은 권역 중심에 해발 lOOm 높이의 녹남봉이 위치하고 있고， 주위 전 

체적 지형이 낮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5∼lOOm의 표고， 7도 이하의 경사도 

로 이루어진 평탄한 곳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0). 

연평균기온은 제주도내 평균 16.33t, 권역이 15.5℃로 도내 타 지역보다 다소 낮은 펀 

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도내 평균 1001.7mm, 권역이 697.1mm로 도내 타 지역과 비 

교하여 편차가 큰 편이다． 연평균 맑은 날은 제주도내 67일， 권역이 53일로 도내 타 지역 

보다 다소 흐린 날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풍속은 제주도내 3.9m/sec, 권역이 

6.8rn/sec로 도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2014). 

3.1.4 권역의 인구 및 세대 현황 

2008년 12월 기준 인구통계와 2013년 12월 기준 인구통계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5>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 권역의 인구수는 5년 사이에 41명이 줄어들었고 세대수는 

35세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입 세대수는 늘었으나 평균 세대원 수가 줄어들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근래 농촌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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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무릉도원올레권역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인구 세대 
구분 

계 남 여 세대수 세대원수 

권역 1,449 742 707 594 2.4 

신도1리 424 200 224 173 2.4 

신도2리 232 121 99 인3 

신도3리 245 136 109 101 2.4 

무릉2리 548 285 263 221 2.5 

자료 : ax刀년 서귀포시 통계연토《없）o8.12.31．기준） 

구분 
인구 L II 

계 남 여 제대수 세대원수 

권역 1,408 704 704 629 2.2 

신도1리 389 184 205 174 2.2 

신도2리 239 122 117 113 2.1 

신도3리 216 117 99 101 2.1 

무릉2리 564 281 283 241 2.3 

자료 : 2014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13.12.31.기준） 

3.1.5 권역의 토지이용 

무릉도원올레권역의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적 이용 면적이 L000ha로， 전쳬 면 

적의 약 68％를 차지한다． 특히 전의 면적이 940ha로 농업적 이용 면적 중 94％의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무릉도원올레권역 토지이용 현황 

구 분 전 답 과수원 대지 임야 기타 계 

면적（ha) 940 5 55 100 300 70 1,470 

구성비（%) 64 4 7 20 5 100 

자료 :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08. 12.31．기준）,2009년 대정읍사무소 자료 참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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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자연자원 - 츤＞댜 t驪憑 

輾르∼ 
:;i#*,. ，‘密！르첫 

－꿜塔 . 
녹남봉 무릉 곶자왈 왕개동산 신도 도구리해안 

〈그림 6> 무릉도원올레권역 자연자원 

3.2,1 녹남봉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1304번지 일대에 위치한 표고 10Dm, 면적 124,498 in의 원 

형 측화산이다． 에전에 이 오름에 녹나무가 많아 녹낭오름이라 했으며， 이를 한자로 표음 

화하여 농남봉（뿟南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소나무를 주종으로 애덕나무 같은 잡 

목이 있고 상록수로는 가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녹나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름 청상에 원형분화구를 갖고 있고 올레 12코스 중 한 지점이다（신도1리 홈 

페이지 참고）. 

3.2.2 무릉 곶자왈 

무릉리 곶자왈 숲길은 2008년도 전국 아름다운 숲길 공존산을 수상하고， 길이가 약 

3km로 제주의 여러 곶자왈 중 가장 긴 숲길이다． 예전에는 가시덤불과 풀들로 우거져 있 

었지만 제주 올레 11코스 마지막 구간으로 펀입된 이후 이곳의 아름다웅을 유지하기 위하 

여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정비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인 백서향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스레피 나무꽃， 섬새우난， 호랑가시나 

무， 방일엽， 꽃구름버삿， 가는잎할미꽃， 녹나무， 야생화， 청띠신선나비， 큰멋챙이나비， 줄장 

지뱀， 제주관박쥐 등의 동·식물들을 접할 수 있으며 화산암 길， 복분자나무 군락， 종가시나 

무 군락 등을 볼 수 있는 생태 숲이다《YTN science 2009.04.06. 기사）. 

3.2,3 왕개동산 

무릉2리 마을회관 앞 무릉생태학교 진입로 우측에 있는 동산으로， 무릉리 574-1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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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고 긔934w씌 면적을 가지고 있다． 왕씨 성을 가진 목자가 이 동산에 상주하면 

서 모동장 목장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호칭된 곳이다． 이 동산은 개인소유였으나 마을청년 

23명이 향상회를 조직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곳을 매입하여 공원화 사업을 계획했 

으나 군입대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후대에 역사적인 장소로 남길 기원하며 좌기마을에 

기증했다． 

왕개동산은 1948년 4.3사건 당시 동네청년 5명이 이곳에서 총탄에 희생된 아픈 역사를 

간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은 동네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및 자연학습장으 

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무릉2리 주민들의 마음 속에 추억 어린 장소로 자리매김 했다． 이 

러한 왕개동산이 오랫동안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270여 종의 다양한 동식 

물이 자라는 생태 숲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무릉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참고）~ 

3.2.4 신도리 해안 

신도2리 바닷가는 제주도 서부지역 바닷가에서 유일하게 양식장이 없는 곳으로 청정 환 

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 해안 중 흔치않게 신도리 해안에는 도구리3）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도로변의 바다 경관이 수려하다． 

3.3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역사문화자원 

3.3.1 신도1리 도요지 

이 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8-4호로 지정되어 있고， 대정읍 신도리 1040번지 

에 위치해 있다． ‘일곱드르 노랑굴’이라고도 하는데， 동고서저로 축조된 노랑굴도요지이다＊ 

선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허벅， 통개， 병， 장테 등의 도기를 만들었던 곳이다． 타 

지역에서는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곳에서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자연 발색시켰다고 한다． 또한 타 지역은 모두 토요（土窯）인 데 반해 제주도의 도요 

는 세계 유일의 석요（石窯）이다． 현재 남아 있는 굴의 규격은 길이 8. 85m, 너비 z57m, 

높이 1.56m이며， 근대 초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은 제주도 특유의 도기 

문화를 꽃 피우던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3) 지역에 따라 도고리라고도 부르는 도구리는 넓고 낮은 불완전 원형으로 만든 생활 용구로서， 제주 지역에서 

흔하게 쓰이던 나무 그룻이다（한국향토문화전차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 해안에서는 도구리와 비슷한 

형상의 해안 바위 웅덩이를 도구리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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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경토예 

옛 신도초등학교（폐교）에 도자기 작업공간이자 체험·판매공간인 산경도 1.가 위치해 있다． 

계룡산 도예촌에서 활동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 2001년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김경우운 

선예씨 부부는 지금도 도자기， 테라코타， 토우， 전통가마체험 및 물레돌리기 등 다양한 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3.3 신도2리 하멜표류 희생자 헌다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원인 하멜이 일행과 함께 네덜란드를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 1653년（효종 4년＞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해 13년간 억류됐다 

가 1666년（현종 7닌)9월 일본으로 탈출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제주 표착 과정 

과 조선에서의 억류 과정， 당시 조선의 문물과 생활， 풍속 등을 기록한 하멜표류기를 썼 

다． 이 표류기는 조산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책자로도 유명하다． 

1980년 한국국제문화협회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남 

쪽 용머리 해안을 하멜 표착지로 정하고기념비를 세웠고，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1697년 조산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1633--1704）가 쓴 ‘지영록’에는 하델이 

제주에 표착한 1653년 7월 24일（음력） 당시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西國蠻

人 헨드리크얌센 폽 7닦四名同乘－般 좼敗于大靜縣地方 遮歸鎭下大也水沿邊 （서양인 헨 

드리크 얌센 등 64명이 함께 탄 배가 대청현 차귀진 아래 대야수 해변에서 부샤졌다）” 

1702년（숙종 18년）애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이 제주도의 각 고을을 순회한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인 ‘탐라순력도’ 등에도 ‘대야수포’（大也水浦）는 수월봉 부근이라고 표기 

돼 있다． 

특히 신도2리 향민회는 “하멜표류기의 표착지 삽화에 신도1리의 녹남봉과 한라산이 그 

려져 있는 것이고， 이 삽화와 일치하는 풍경은 신도2리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영륵을 번역한 김익수 전 제주도 문화개 전문위원은 “ 당시에도 자료 부족 등으로 철 

저한 고증 없이 주변 경치가 수려하고 인근에 관광지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산방산 아래 

에 하멜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치영록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하멜 표 

착지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3년 국립제주박물관이 발간한 ‘항해와 

표류의 역사’에서도 ‘遮歸鎭下大也水沿邊’을 거론하며 하멜 표착 지점을 지금의 신도2리 

해안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신도2리 향민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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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 표류기에 실린 난파 당시 모습＜삽화） 한라산과 녹남봉이 보이는 신도2리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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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착지 확인 및 표지석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 

하여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도 학계 등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 

문， 2012.03.24. 황경근기자）. 

지난 2012년부터 하멜일행의 최초 표착지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해안이 아니 

라 신도2리 해안이라는 사살을 알리고 당시 난파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의 넋을 달래기위 

해 매년 신도 해안에서 추모헌다제가 열리고 있다（제주의 소리， 2014.08.12. 이동건7I자）· 

자료 : 제주의 소리 20 14.08. 12. 이동건기자 기사 참고． 

＜그림 7> 하멜 표착장소 유사 그림과 사진 

3.3.4 신도3리 충견 무덤 

신도3리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살화가 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충심이 극진했던 

충견 이야기이다． 다른 집에 팔려가서도 전 주인을 잊지 않고 사냥 후 큰 짐승을 잡을 때 

마다 전 주인 집에 물어가곤 했다． 어느 날 사냥한 고기를 물고 전 주인칩에 가 보니 전 

주인이 죽어서 묻혀 있었는데， 이 개는 우는 소리를 내며 마당을 서너 번 돌더니 전 주인 

의 무덤 앞에 땅을 판 후 거기에 드러누워 죽었다고 한다． 그 개 무덤이 신도3리의 충견 

무덤이다（문화원형백과 신화의 섬／제주， 2002).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지금 현개는 무 

덤이 없어졌다． 

3.3.5 무릉2리 자연생태문화체험골 

무릉리 581-1번지에 위치한 자연생태문화체험골은 무릉2리 마을회관 맞은편으로 약 

20D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옛 무릉동분교였던 폐교를 이용하여 생태문화와 농경문화 

체험， 그리고 움집에서 ，선사시대의 의 식．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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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곶자왈 탐방， 곤충식물 탐구， 초가 집줄놓기． 감자 구워먹기． 마늘심기 및 수확 등 약 

7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시에는 경험이 많은 마을 

어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탐방객이 많을 때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제주일보 2014.09.30. 김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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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표류 희생자 추모 헌다제 
（출처：제주일보 2012.0a23. 

한애리기자） 

자연생태문화쳬험골 
（출처 : 헤드라인제주 

충견무덤 
（출처 :http://Wg.daum.net/ 

annieju/22) 20 14.09. 10. 홈창빈기자） 

＜그림 8> 무릉도원올레권역 역사문화자원 

3.4 무릉도원올레권역의 경제자원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2 ' 3 

차 산업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농촌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권역의 농산물은 마늘， 강자， 양파 등의 밭작물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콩， 풋마늘， 쪽파 

등의 밭작물과 감귤 등의 과수작물， 그리고 골드키위， 브로콜리 등의 특산울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권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재배면적이 647ha로 전체 재배면적의 65％에 달하 

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표 7 참조）. 

권역의 농가수는 전쳬 세대수의 84％인 497가구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Olha이며 

대정읍의 1.68ha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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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무릉도원올레권역 주요 농산물 현황 

구분 재배면적巾a) 수확량（톤） 유통판매 품 목 

- a ∼Aㄴ 

마늘 229 3.435 

계통출하 

감자 23 560 

양파 27 1.600 

콩 50 1,060 

무 28 2,556 

신도2리 

，̀∼ 

마늘 98 4,050 

풋마늘 4 88 

쪽파 9 190 

무 22 2,005 

신도3리 

마늘 50 750 

감자 10 240 

양파 30 1,770 

콩 30 630 

무 46 4201 

무릉2리 

마늘 270 4,860 

감귤 25 840 

감자 7 200 

보리 7 300 

무 6 525 

자료 마을 내부자료 

〈표 8> 무릉도원올레권역 농가 및 농경지 현황 

세대수 농경지（ha) 호당 

경지면적 
구분 

농가 비농가 계 논 볕다과 계 

권역 497 97 594 노 995 1,000 2.01 

신도1리 1 28 45 173 0.6 270.4 271 2.1 2 

신도2리 794) 20 99 1.7 99.3 101 1.28 

신도3리 98 3 101 163 163 1.66 

무릉2리 192 29 221 2.7 462.3 465 2.42 

자료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08. 12 .31．기준）,2009년 대정읍사무소 자료 참고． 

4) 신도2리의 경우 농가는 농어가를 말하며 어업을 겸하는 19가구가 포함된다． 신도2리 농어가께서 수확하는 주 

어획물인 소라의 년 어획량은 약 8,000kg-10,000kg 정도 되는뎨 이 부분은 수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고 있대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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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에는 농촌마솔총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시설이 두 곳 있는데， 신도리（신도 

3리） 1901번지에 위치한 농산울세척장과 무릉리（무릉2리） 640-5번지에 위치한 무릉외갓집 

전시관이 그것이다． 

2012년 12월에 완공된 시설인 신도3리의 농산물세척장은 주로 무 세척에 이용하는데， 

권역에서의 무 수확이 주로 1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년 기간 

중 50% 정도 가동된다고 볼 수 있다． 농산울세척장의 수익 일부는 마올로 환원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완공된 시설인 무릉2리의 무릉외갓깁전시관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 

한 농수산물을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꾸러미사 

업체로， 마올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점차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무릉외갓집전시 

관에서도 수익 중 일부를 마을로 환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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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3리 농산물세척장 무롱2리 무룽외갓집전시관 

〈그림 9> 무릉도원올레권역 소득기반시설 

3.5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사회자원 

3.5.1 권역의 문화복지시설 

〈표 9>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별 문화복지시설 

구분 문화．복지 시 설 

신도1리 신도1리 마올회관， 汗）신도초등학교（폐교）, 권역 홍보센터 등 

신도2리 신도2리 마올회관， 연안생태학습장， 보건친료소 등 

신도3리 신도3리 마올회관． 웰촌건강센터 등 

무릉2리 무릉2리 마올회관， 제주어교실， 보건진료소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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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무릉도원올레권역 문화복지시살 

3.5.2 ，권역 공동체 현황 

권역에든 4개 마을（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무릉2리）의 추진위원들 약 32명이 모여 

서 구성된 권역 추친위원화가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마을을 대 

표하는 위원들 약 10명으로 구성된 권역 운영위원회가 있다． 권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소칩되며 정기적으로 권역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마을별로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영농회， 농산물별 작목반 등이 조칙 

되어 있어서 대소사 시 리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역 

의 중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3.6 무릉도원올레권역 주변 관광자원 

권역 내 사샬 관광자원은 없으나 게주올레 11코스 종점， 14-1코스 종점， 12코스 시점 

이 권역 내에 있어 올레꾼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주변의 관광자원으로는 수월봉（5km)5), 차귀도（5km), 평화박물관（9km), 추사 김정희 유 

배지（10km), 섕각하는정원（10km), 대정향교（12km), 방림원（12km), 송악산（13km), 오살 

록（14km), 제주항공우주박물관（14km), 산방산（16km) 등이 있다～ 

3.7 무릉도원올레권역의 문제점 

무릉도원이라는 명칭은 무릉리와 도원리（현 신도리）가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권역의 범위에서 무릉리（무릉1리， 무릉2리）와 신도리（신도1리， 신도2리， 신도 

5) ( ）괄호 안의 거리는 권역에서 대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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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 중 무릉1리만 빠쳐 있다．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전 

예비계획을 수립할 당시（2007년∼2008년） 마을의 내분으로 인하여 무릉1리가 제외되었다 

고 하나， 장래 동일 생활권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접근하에 무릉1리를 

끌어안고 같이 권역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했으면 더욱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된 복숭아길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마을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권역의 년 평균풍속이 

6.8ni/sec로， 제주도내 3.911vsec와 비교하여 상당히 바람이 센 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숭아나무를 심고 1난도 되지 않아 센 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고사하였고， 지금은 

고사목들에 대하여 보식 조치하여 근근이 살려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살정이다． 바닷가에 

서 조금 떨어져 중산간에 위치한 무릉2리에 심은 복숭아나무들이 그나마 잘 자라고 있는 

편이다， 기본계획부터 마을발 기후를 고려하여 복숭아길 조성을 구상하였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 

동일 영농권， 생활권 등 동질셩을 갖고 있는 4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을 이루어 마을만 

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권역이라는 큰 프레임 내 적재적소에 아이템을 배치시키고 거기 

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간 상생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현채 추진되는 권역 농 

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각 마을로 배정되는 사업비에 더욱 관심이 커서 자칫 ‘나눠먹 

기식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당초 권역사업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 

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역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시설은 신도3리에 농산물세척장과 무릉2리에 외갓집전시 

관이 있다． 원래 권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시반시설에서의 수익 일부를 권역으로 

환원하여 권역 공동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금으로 적립되어야 함에도 블구하고 현개 소 

득기반시설이 설치된 각 마을로만 일부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권역 전쳬 사업 

이 준공되면 마을별로 뿔뿔이 흩어져 마을간 프로그램 연계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권역 내 많은 올레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을 지나쳐가는 상황으로 권역 내 

에는 현재 그들을 끌어들여 체류시킬 수 있는 아이템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8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2·3리， 무릉2리 일원 

사 업 비 : 총 6,120백만원（주민자부담104백만원 별도） 

사업기간 : 2011년∼2016난（2010년 :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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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권역홍보센터， 연안생태학습장， 웰촌건강센터， 제주어교실， 복사꽃피는무 

룽도원올레（복숭아길 조성， 들담정비 등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0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표 10>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올종합개발사업 투자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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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방안 

신도1.2.3리． 무릉2리의 권역 일원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제주도 서쪽의 변방 

으로 여겨져 왔던 곳이다． 이농향도의 분위기로 마을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healing을 위해 권역내 올레코스와 곶자왈 숲을 찾는 방문객들， 농촌체험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시점이다． 

2009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겅되어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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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5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많은 부분 완료되어 준 

공을 앞두고 있으나 권역의 활성화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통 ‘권역사업 

이 완료되면 권역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지만 본 권역의 경우， 이제 

권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구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주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 마을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때가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중산간 마을인 무릉2리에서부터 바닷가 마을인 신도2리까지 아우르는 권역내의 자원들 

은 소중하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권 

역의 자원들을 잘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깨끗한 마을만들기 

아름답고 깨끗한 풍경의 농촌은 도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언 

젠가 살아보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분위 

기 속에서는 농촌이 힐링을 위한 공간，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심샨을 달래는 공간으로 부 

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길을 청소하거나 꽃길을 정비하 

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지만 아칙까지도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거 

나 정책의 홍보가 부족한 마을에서는 길가에 폐비닐 등 쓰레기가 방치되고 농기계가 무질 

서하게 정차되는 등 마을의 경관 가치가 떨어져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의 경우에도 마을별 분위기에 따라 경관 가꾸기에 차이가 있다． 신도2 

리는 리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 경관을 가꿔가는 마을로 권역의 경관 개선 

에 산도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섬恪 ‘「「닐 t 
신도2리 마을진입로 경관조성 신도2리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 청소 

〈그림 11> 신도2리 경관 가꾸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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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을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전략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깨끗한 마을이 되지 못한다 

면 그 외의 것들은 의미 없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주민들은 지나다니며 신도2리의 경관가꾸기 모습을 칙접 보고 마을 

풍경이 좋아졌다고 평을 하면서도 정작 해당 마을의 경관을 더 나은 모습으로 가꾸려는 

마을의 단합된 의지는 부족하다． 각 마을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길가에 쓰레기 줍기와 같 

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권역이미지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4.2 마을자원을 이용한 이색 마을만들기 

4.2.1 신도1리 마을 골목길 벽화정비 

신도1리 마을 주거지로 들어가면 구불구불한 마을 안 좁은 골목길에 돌담 등 담장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권역 내 마을 중에서 신도1리의 골목길이 가장 길고 구불구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골목길의 담장들을 신도1리만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골목길에 접해있는 담장 벽에 벽화를 그리거나 붙여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추구하되 

골목마다 주제를 정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A라인의 주제는 ‘마늘4양파 

」 감자 등 무릉도원 농산물거리’로， B라인의 주제는 신도리의 옛명칭인 ‘도원리彬L 京里）꼐 

걸맞는 ‘복승아나무 거리’로， 그리고 C라인의 주제는 신도리 도요지와 산경도예의 분위기 

특성을 살리는 ‘도자기 거리긱 ID라인의 주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 거리「 등으 

로 주제를 정하여 신도1리만의 독특한 담장벽화를 만드는 것이다． 특색있는 탐장벽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포토존으로 제공할 수 있고 마을을 지나는 을레꾼들에게도 좋은 구경거리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는 제주시， 최초로 금속공예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 올레길 20코스가 김녕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올레꾼들 

에게 또 하나의 재미를 선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증가로 주변 상권이 활성 

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제주시 일도2동예 위치한 두멩이골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8년∼2009년에 

걸쳐 골목길 벽화를 조성한 곳이다． 낡고 낙후된 마을이었던 이곳에 아이들이 놀딘 골목 

길의 이미지를 재생하고 활력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벽화마을을 조성하여 지금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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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다《그림 12 참조）. 

一 

呵랙； 
「「；이 

γ…泂 
「 	/ 	'IA: II 	--.11 	Ifl[J 

濠눕囊 't ---: a .: 
ㅈ--.-. .7 ，藩＊緘 

김녕마을 벽화 두멩이골목 벽화 

〈그림 12> 벽화조성 사례 

4.2.2 신도1리 녹남봉 녹나무 식재 정비 

신도1리 녹남봉은 예전에 녹나무가 많아 녹낭오름이라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녹나무는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되었다． 소나무 대체수종을 녹나무로 설정하여 장래 녹나무 숲 

조성을 계획하는 등 녹남봉의 방제대책을 잘 수립하여 향후 ‘녹남봉’이라 할 때 ‘녹나무까 

연상될 정도로 잘 청비해 나간다면 신도1리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http://jeju600S.com(2015.02.04). 

〈그림 13> 소나무가 많이 사라진 녹남봉 전경 

4.2.3 신도1리 도요지－산경도예 연계 도자기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주툭별자치도 기념물 제5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도리 도요지는 조상들이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던 허벅， 병 등의 도기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칠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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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발색시켰다고 전하고 있으며 토요（土묶）인 타 지역의 도요지에 비교되는 세계 유일 

의 석요（石窯）인 제주도 도요지 중 한 군데이기도 하다． 신도리 도요지는 중요 문화재임에 

도 블구하고 현재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마을과 관리당국에서의 자원 보전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구）산도초등학교（폐교） 부지에는 계룡산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에 신도1리로 내려와 

도자기 작업·쳬험공간인 산경도예를 운영하는 전문 도예가가 있다， 현재 전통가마쳬험， 도 

자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에 도내 유사 운영업체가 생겨나먼 

서 방문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년 평균 약 500명 방문）. 

서로 비슷한 소재의 자원인 신도리 도요지와 산경도예를 연계하여 도자기 체험학습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산경도 

예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같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될 수 있 

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과 산경도예가 협동하여 운영이 활셩화되면 많지는 않 

아도 일부 수익을 마을로 환원하여 생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곡 도깨비마을 도차기체험 헤이리 도자기체험학교 도자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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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곡 도깨비마을 홈페이지 출처 : 헤이리 도자기체험학교 홈페이지 

＜그림 14> 도자기체험 사례 

4.2.4 신도2리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신도2리는 양식장이 없는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마을로 지금도 

꽤 많은 도구리의 원형을 간칙하고 있으며 경치 또한 빼어난 곳이다． 

마을의 해녀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 지금은 19명의 해녀만 활동하고 있고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마을 연안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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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신도2리에 연안생태학습장（신도리 3066번지 소재）을 신축하 

고 원담召）을 복원하면서 해녀／보말잡이 쳬험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계획이었다． 보말잡이， 구멍낚시， 해녀체험학습， 원담을 활용하는 바다쳬험 등 전 

통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되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내에는 이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등 7개 마을이 어촌 

체험마을로 지청되어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우선 신도2리 리더들은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해보고 그 곳의 운영진에게서 

운영방법 및 노하우 등에 대해 교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후에 마을 여건에 맞춰 최대 

한 신도2리다운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원담 해산물 맨손잡기 체험 스노클링 체험 

辦 흩 L 驪 
庶璵鬱瓣奬準＝終 

꺼興꽈날審 
닐 蟬순 鬱 '－『 
L- ：痲 . 

餌ㅈ℃珏轟r 
〃」 ∼주 = ㅌ颯＇盛｀긋 

출처 : 하도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그림 15> 바다체험 사례 

4.2.5 신도2리 하멜표류 관련문헌 탐구 및 희생자 추모 헌다제 지속 추진 

네덜란드인 하멜 등 선원 일행을 태운 상선이 1653년 태풍을 만나 난파되어 우리나라 

에 최초로 표착한 곳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으나 

최근 최초 표착지가 용머리 해안이 아니라 신도2리 해안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영록， 탐라순력도 등 고문서와 국립제주박물관이 발간한 ‘항해와 표류의 역사’에서 

하멜 일행의 최초 표착 지점을 신도2리 해안 일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머리 해 

안에 위치한 하멜상선전시관 내부의 소개 내용에도 하멜 표착지가 대정읍 신도2리 해안으 

로 표기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하멜 일행이 국내에 최초로 표착한 장소를 용머리 해안으로 보고 하멜상선전시관을 그 곳 

6) 원담은 제주도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을 말한다＜한국 
향토문화전자대 전）; 

28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9 

에 조성했는데 정작 최초 표착지는 다른 곳이라고 소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표착지가 신도2리 해안， 용머리 해안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 

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졔주일보 

2015.06.22. 김문기기자）. 

고대해양탐험연구소 하멜기념사업회（회장 채바다）와 신도2리 하멜표착지 규명추진위원회 

등이 2014년 8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알어서 하멜 일행의 표착지 

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20여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외면당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고대해양탐험연구소 하멜기 

념사업회와 신도2리 향민회는 역사를 바로 알리고 표착지 고혼들의 넋을 달래주는 취지로， 

신도2리 해안에서 추모 헌다제를 지내고 있다（한라일보 2014.08.14. 문기혁기자）. 

하멜 얄행의 최초 표착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나 역사적 

사살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관련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또한 그러하다면 이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는 차원예서 하멜 일행의 최초 표착지를 바로잡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계 등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정확한 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섣불리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도2리 마을에서 

는 진실을 확신하는 입장에서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 

도 없는 일이다. 

인제 그 진샬된 갈과가 나올지는 모르나 그 진실을 지나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 

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문헌 탐구가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신도2리 해안에서 해마다 열리는 추모 헌다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진정 

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마을축제와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4.2.6 신도3리 충견 마을로 홍보 

신도3리에 충심 극진했던 충견 설화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인 무덤과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는데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며 신도3리에 역샤문화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 

원은 잘 보존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중심부애신도3리 충간 동상 

을 세우는 등 차츰 충견 마을로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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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견을 테마로 하여 명소가 된 곳으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와 일본 도쿄 시부야 

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임살군 오수면 오수리에는 주인을 구한 의견（羲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 

려온다． 오수면에서는 희생과 충성이 담긴 의견의 넋을 위로하고 의로운 정신을 길이 보． 

존 시키며， 충견 명소로 널리 알리고자 매년 4월에 다채로운 의견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임실군 문화관광 홈폐이지 참고）.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에는 충견 하치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있는데 시부야역에 

서 만남의 장소로 점점 유명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하치는 주인이 출근할 때 역까지 배웅하고， 퇴근할 때도 역에 가서 기다려 함께 돌아오 

곤 했는데， 주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 10년 동안 매일 같이 시부야역으로 

' 주인을 마중나갔던 일화가 유명하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치에게 

‘公’이라는 호칭을 붙여 하치코（八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개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에 

생전의 모습을 한 하치의 박제를 전시해 놓았으며 하치를 소재로 한 영화 ‘하치 이야기’도 

세간에 화두가 되었었다〈나무위키 https://namu.wiki  참고）. 

오수《獒樹） 의견（輓犬） 동상 충견 하치와 주인 우에노 교수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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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충견 동상 설치 사례 

4.2.7 무릉2리 제주어교실 활성화 

2013년 12월， 권역 사업으로 무릉2리에 제주어교실이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 농촌 체험 

객을 위한 장소로， 마올의 대소사를 위한 장소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제주어교실은 마 

을행사나 농촌쳬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제주어를 배우고 익히 

며 제주어 보존을 위해 힘쓰는 제주어학당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릉2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마을 중 한 

곳으로 권역 내에서도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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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나름대로 제주어교실을 쳬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 계 

획한 제주어교육과 연관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 

이 되었다． 처음 기본계획 시부터 명확한 목적의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제주어교실을 추진 

하지 않았던 것이 첫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공사가 착수되고 완공되어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그 다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제주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어 관련 교실 운영이 점차 증가하 

는 분위기이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어보존회는 약 9개월 간（4월∼12월） 주 1회 과정으로 

제주어교실을 운영할 예청이라고 하는데， 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주어로 자기 

소개， 동식물을 제주어로 말하기． 동요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도의 전통문화 알아보기 등 

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감산 지역아동센터， 조천 

지역아동센터， 함덕 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한라일보 2014.04.09· 진 

선회기자）. 

제주어의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며 제주어의 보존과 제주어 소통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요 

즘 부쩍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지금 이 때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쪽 중산간 마을인 무릉2리의 제주어교실에서 제주 농촌애서의 살아있는 제주어를 배워 

볼만한 적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어보존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재주어센터 등 제주어 교육 전문기관， 그리고 저l 

주도，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 기관과 연계하여 제주어 교육장소를 무릉2리의 ‘제주어교실’로 

유치하고 제주어 말하기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 

고 교육장소 및 대회의 유치는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체게화해 나가야 하 

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개 무릉2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들과 연 

계시킨다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릉2리 제주어교실 외관 청소년 제주어 교육현장 

써 …，:，둥꺼珊擄璋 

C／壇희…齊－「 
麗下’ ＊驢 	，갼今옭 秘參녹써驪윗 	̀ 	褥瑩 J 

『웍令 .』：終匈以六 瓣騙 芩瑩찬￡族浹醯 

b 'it"麗뿐뻑 
「’ 닒 「，，닯견 欠

Vt닌 
’靑 騙咎헷 - Thi ` 鞭괘＝' 

' 	〈痲닙γ 헥 	「 .1- 
출처 내부자료 출처 4 헤드라인제주 2015.05.26. 오미란기자 

〈그림 17> 무릉2리 쳬주어교실과 제주어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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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무룽외갓집 홍보 촉진 

무릉외갓집 B17) 무룽외갓집 꾸러미 상품 

무흠외갓집’ 
MU 큇 jJMO ＇· 4!$ 

r` 

溝--., 	툽 
,: 	,; ，…v，…2i' 	--: 	孝불 

출처 : ,wwv .mururigfarm.co.kr 

＜그림 18> 무릉외갓집 내부 전경과 꾸러미 상품 

무릉2리에는 2009년도 제주올레의 1사1올레 결연사업으로 마을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 

（현 행정자치부） 마올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도 전국 1194개 마올기업 평가에서 10 

개 우수마을 중 한 곳으로 선청될 만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조합원 29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유료회원 약 

550명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회원들에게는 주로 마을의 농특산물（마늘， 브로콜리， 

양파， 양배추， 쌈배추， 단호박， 감귤， 한라봉， 포도 등）, 마늘쨈과 같은 가공품들을 1년 내 

내 매월 1회씩 꾸러미에 담아서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신선한 제철 

농특산울들을 엄선해서 배송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현재 무룽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은 무릉외갓집전시관《무릉리 640-5번지 소채）에서 

마올의 농특산물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도 하고 있으며 각종 운영사무를 보면서 방문객들 

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관에서 직접 사무를 보면서 운영하는 직원이 단 2명으로 상당히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칙원을 더 채용할 만큼의 여건은 되지 못하는 실 

정이다．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는 마을기업으로 점점 알려지고는 있으나 

현재의 수익으로는 인건비 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훙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전국의 대·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청청한 제주도 무릉외갓 

집의 진면모를 알게 된다면 유료회원 수는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무릉2리의 190여 농가를 비롯해 권역의 490여 농가 중 29가구만이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의 유료회원 수가 중가하게 되면 권역 

7) 무롱외갓집 BI 폰트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무릉외갓칩만의 브랜드 감성을 전하고자 무퉁리에 사시는 여러 

할머니들의 손글씨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졌음（www.murungfarm.c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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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합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선 도시민들을 겨냥한 홍보 방법으로 첫째， 지하철 역， 지하철 차량 내부， 버스 터미 

널， 공항 여객청사，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의 광고판 부착 및 리플렛 비치， 그리고 도시 공 

용버스 외부 광고판을 활용하는 차량랩핑 홍보 방법이 있다． 둘째． 파워블로그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신문 광고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무릉외갓집 B! 

등 심벌마크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조합원들 가족 및 친지들의 차량에 부착하여 흥보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광고 비용은 조합법인의 적립회비 및 적립기금 중 일부를 회 

원들의 동의를 거쳐 확보해야 한다． 홍보를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 

요한 것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청정한 제주 지하수로 재배한 신선하고 엄산된 제철 농 

특산물이라는 ‘가치 유지’와 ‘가치의 확실한 특화’이다． 

초록마을 차량 랩핑 사례 해거름마을 지하철 차량내부 광고 사례 

/ 	o 

：걋눕＊ , - 

` 	- 	맬 ci,；」 

kotH磎『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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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t

＇∼＊，ㅕS 
一盞〃 

출처 :hllp://carsign.co.kr  출처 : 내부자료 

＜그림 19> 마을 · 기업 브랜드 홍보 사례 

4.2.9 넓고 평탄한 농지를 활용하는 경관농업 확대추진 

봉평 메밀꽃 축제장 고창 경관농업 특＝귀학원농장 메밀밭） 

- 	 「더츠S쟈； 
：鬱鰍 - 	AA!-- 	-S ?' ttv 	-,-_.pa-I 	I4' /ftL(4fr.E1- , 	.,-'v'-_' 	-- 

. ' 	t4.. tccc 	
p: z liii 

출처 :http:/,'b〔刀.naver.cㅇm/han560128 출처 : 전북일보 2005.0930 김경모기자 

＜그림 20> 경관농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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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마늘． 양파， 쪽파， 감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권역 내 농 

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2.Olha로 제주도 내 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 1. 63ha와 비 

교하면 그 면적이 다소 큰 펀이다． 권역의 농작물 중 마늘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65％에 이르며 농지는 대부분 평야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근래 권역의 모습은 농촌다움 

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걷기 열풍이 일면서 졔주를 찾는 올레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권역을 찾는 방문객들 

에게 걷는 즐거움을 더해주어 방문객들이 지나치는 뇽소가 아닌 쳬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해 찾는 요즘의 농촌은 엣날 

농산물 생산기지 개념의 농촌이 아니다． 단지 농산물 생산의 원초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농업인들만의 소유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양， 관광 및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다방 

먼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권역의 넓은 들판에 경관농업8）을 연계한다먼 권역에서 계속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 

녀지효과를 블러올 수 있을 것이다． 경관농업은 tlfl予모 관광단지조성과는 달리 저투입－저 

수익의 모델로써 보다 현실적인 Green Tourism모델로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과 농촌관광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한 농촌관광의 대안이 될 수 있다（정철모， 2007). 

권역 내 주 농산물인 마늘과 양파 등은 8월에 파종， 5월 중순 하순에 수확하고， 여름메 

밀은 5월 하순에 파종， 7월 하순∼8월 상순애 수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부 시기적으로 

2모작이 가능하다． 토질 등 재배환경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농한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채는 9월에 파종하여 4월에 개화하고 해바라기는 4∼S 

월에 파종하여 7∼iD월에 개화하므로 권역의 작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현개 제주도에서는 국내 전쳬 메밀 개배면적와 35％인 848ha를 재배하고 있고 계속하 

여 그 채배면적을 늘려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내 제일의 메밀 주산지이지만 생산량의 

95% 이상을 강원도 봉평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 

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향후 제주 메밀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제주 메밀 

상표등록 등을 통해 브랜드개발을 추진할 예청이다（헤드라인제주 2014.12.14. 신동원기 

자）. 

권역에서 마늘양파 농사가 마무리되는 직후 곧바로 이어지는 농한기에 넓은 농지 면적 
ㅣ  

을 여름 메밀로 경관농업화 해 나간다면 경관보전직블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근강， 중강 원경 등 조망 경관의 아룸다움을 갖는 농업을 의미한다． 경관농업의 개념은 

농촌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관의 아름다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의 매려이 차별적인 농업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철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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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권역의 방문객은 늘어날 것이고 지나쳐 가는 권역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권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메밀이라는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 

관을 연출할 수 있고， 추후 국수， 냉면． 부침， 전병 등의 개료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메밀축제， 체험관광 등 3차 산업과 연계하는 등의 6차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10 바람자원을 이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권역의 연평균 풍속은 6.8ni/sec로 제주도내 연평균 풍속 3.9m/sec와 비교하먼 권역의 

바람이 상당히 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제약 

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강한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혀1가 필요한 때이다． 

권역의 마을 중에서도 신도1·2·3리는 바람이 강하기로 유명한 마을이다． 바람을 주제로 

하는 연 만들기， 풍차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은 권역의 환경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1리에서는 권역 홍보센터와 그 인근의 （구）신도초등학교（폐교）, 신 

도2리애서는 연안섕태학습장과 주변 모래해변， 그리고 무릉2리애서는 졔주어교실과 자얀 

생태문화체험골이 이러한 쳬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연 만들기 쳬험 연 날리기 체험 

礬 
古瀟齟’ 	曄齷粲墾 

- 
닙굽변： 

출처 : 충청일보 2009. 12. 16. 전병찬기자 27. 출처 : 매일일보 2015.02. 백중현기자 

풍차 만들기 쳬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 뺀／毓 辦y_ 

-r4r,;4 	t쑈I 
:'糞．: i糞．：憑

rr* 
苞… 

출처 	htIp ://chehum. net  출처 :htlp://vwnv.wonjong,or.kr 

〈그림 21> 바람을 이용한 쳬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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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 상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대도시가 점점 늘어났고， 양 

질의 일자리를 찾는 등의 이유로 농촌 인구의 향도성（向都性）은 점점 더해져 갔다． 얼마 

전까지 계속 이어지던 이농향도（離農向都）의 분위기가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2007년에 

시행된 주5일 근로제의 영향으로 여가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국민의식도 양적 

위주의 가치관에서 잘적 위주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웰빙《well-being) 추구 

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농어촌은 쾌적한 치유의 거주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귀포시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레길이 생겨 점차 알려 

치고 있으며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권역이다． 현재 4개 마을（신도F2,3리， 무릉 

흄 2리）이 협동하여 열청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권역 마을만들기 사업（2016년 

' 완료예정） 중 5년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권역사업의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권역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역의 마을별 자원 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권역 사업의 문제첨 

분석을 통해 향후 권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깨끗한 마을만들기（현재 신도2리가 모범이 되고 있음）, ② 신도1리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의 테마별 벽화정비， ③ 신도1리 녹남봉 녹나무 식재정비（재선충병에 따른 소나무 

고사로 인함）, ④ 문화재로 지정된 신도1리의 도요지와 현채 도자기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산경도예를 연계시키는 도자기쳬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⑤ 청정한 신도2리 바닷가의 원 

담을 활용하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구체적 개발， ⑥ 진실된 역사를 찾기 위한 신도2리 

하멜표류 관련문헌 탐구 및 희생자 추모 헌다제 지속 추쟌， ⑦ 신도3리 충견 설화를 활용 

하여 충견마을로 흥보， ⑧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무릉2리 제주어교실 활성화， ⑨ 권역 내 

농특산물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의 홍보촉진， 

⑩ 넓고 평탄한 권역의 농지를 활용하는 경관농업 확대 추진， ⑩ 권역의 바람자원을 이용 

하는 안풍차바람개비 만들기 및 연날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⑩） 각 마을별로 농어 

촌쳬험휴양마을르 지정받아 권역 내 마을간 농촌쳬험과 어촌체험 연계』 

권역 내 자안경제·역사문화 자원들을 근거로 제시한 위 방안들은 권역 마을만들기의 활 

성화를 위하여 4개 마을이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유효한 것들이다． 

만약 무릉도원올레권역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된 후 마을별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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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마을별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같이 권역사업을 진행했던 이웃마을 간 위화 

감마저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가치지향적 운동이고 참여와 절차의 운동이다．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 

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마을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을이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던지며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과청인 것이다（김세용 외， 2013). 

마을만들기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어느 개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성과를 

보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목 

적의식 없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마을만들기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만들기를 

발전， 안정화시키기까지 평균 10여난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차셩란， 2010). 마을 

만들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마을내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역량을 축적하 

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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